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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13주요 내용 
1. ‘당신은 꼰대 입니까?’, 꼰대 현상 분석 
    (2019 대한민국 트렌드 5) 
2.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여론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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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4일 뉴질랜드 의회에서 탄소배출제에 관한 법안 필요성을 역설하던 25
세 여성 국회의원을 향해 기성세대 의원들이 야유하자, 그녀는 ‘오케이 부머(OK, 
Boomer)’한 마디로 야유를 잠재워 전 세계 젊은이들을 환호하게 했다. 부머는 베
이비붐 세대를 일컫는 말인데 ‘오케이 부머’는 의역하자면 ‘네, 꼰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꼰대 문화는 세대 간의 단절과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 분위기를 깨뜨리며 한
층 개인주의화를 부추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꼰대 문화가 사회, 혹은 직장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교회 역시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22호에서는 ‘꼰대란 누구고, 어
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꼰대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 보면서 교회에서 꼰
대 문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2019 대한민국 트렌드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당신은,  
‘꼰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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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꼰대’ 입니까?

• 아래 항목에 당신이 해당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꼰대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애들~’이라거나 ‘내가 
예전에 ~~했을 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나아졌다’라는 말을 쓴다면, 그리고 남의 일에 미주알고주알 참
견한다면 당신은 꼰대입니다

[그림] 가장 꼰대스러운 행동은?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꼰대 관련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요즘 젊은 애들은(후배들은)' 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내가 ~했을 때'라는 말을 자주 한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조언이나 충고를 한다

후배가 불평하면,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나아졌다'는 말을 종종 한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겐 처음부터 쉽게 반말을 한다

'젊을 때 그런 고생도 해봐야지'라는 말을 자주 한다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해놓고 막상 후배가 솔직하게 말하면 기분 나빠한다 21
26
26

34
35
35
37

‘꼰대’라는 말을 아십니까? 

‘꼰대’는 새로 생긴 조어는 아니고 이미 오래 된 말입니다. 
인터넷의 위키백과에 보면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
년들이 쓰던 ‘은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
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형되었습니다.  
즉 시대의 변화를 좇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여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
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부머’라는 말이 있는데 ‘부머’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비꼬아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 부
머가 우리의 ‘꼰대’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꼰대’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으로 ‘꼰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꼰대’가 조직에서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 단절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꼰대 문화를 잘 이해하고 그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 현대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세대 간의 
존중과 소통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25EC%2595%2584%25EB%25B2%2584%25EC%25A7%2580
https://ko.wikipedia.org/wiki/%25EA%25B5%2590%25EC%2582%25AC
https://ko.wikipedia.org/wiki/%25ED%2595%2599%25EC%2583%259D
https://ko.wikipedia.org/wiki/%25EC%25B2%25AD%25EC%2586%258C%25EB%2585%2584
https://ko.wikipedia.org/wiki/%25EC%25B2%25AD%25EC%2586%258C%25EB%2585%2584
https://ko.wikipedia.org/wiki/%25EA%25BC%25B0%25EB%258C%2580
https://ko.wikipedia.org/wiki/%25EC%2595%2584%25EB%25B2%2584%25EC%25A7%2580
https://ko.wikipedia.org/wiki/%25EA%25B5%2590%25EC%2582%25AC
https://ko.wikipedia.org/wiki/%25ED%2595%2599%25EC%2583%259D
https://ko.wikipedia.org/wiki/%25EC%25B2%25AD%25EC%2586%258C%25EB%2585%2584
https://ko.wikipedia.org/wiki/%25EC%25B2%25AD%25EC%2586%258C%25EB%2585%2584
https://ko.wikipedia.org/wiki/%25EA%25BC%25B0%25EB%258C%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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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에게는 소신도, 대의도, 도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꼰대
는 자기의 뚜렷한 주관도 없이, 일의 성공보다는 남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
은 정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이익 앞에서 도덕성도 별로 따지지 않는 특성을 
보입니다.

• 꼰대의 특징, 자기 이익에 좌우!

동의 비동의

4335

[그림] 권위적 태도 (%)

꼰대는 소신이 있다 꼰대는 일의 내용보다
는 형식을 중요시 한다 

[그림] 약자와 강자에 대한 태도 (%)

동의 비동의

16

67

꼰대는 대의를 위해
서라면 자신을 희생
하는 사람이다

동의 비동의

71

8

꼰대는 도덕적이다

동의 비동의

73

5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꼰대 관련 인식조사’,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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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 데 없이 오지랖 넓게 남의 인생에 개
입해서 참견합니다. 그들의 권위주의적 행태는 선택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들은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체 하지만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 ‘꼰대’의 특징, 비굴한 권위주의적!

동의 비동의

9

87

[그림] 권위주의적 태도 (%)

꼰대는 권위주의적이다 타인의 인생에 개입
하는 것이 꼰대다

[그림] 약자와 강자에 대한 태도 (%)

동의 비동의

15

68

꼰대는 후배나 부하 
직원들 앞에서 강한 
척 한다 

동의 비동의

34
50

꼰대는 강한 사람들
에게 약하다

동의 비동의

15

71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꼰대 관련 인식조사’,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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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꼰대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꼰대는 ‘태생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성격 때문에’(43%) 생기기도 하
지만 ‘타인에게 우월하게 보이고 싶은‘ 과시적 욕구 때문에(45%) 생기기도 합니다. 권위주의적 성격은 ‘가
부장적 가족 환경’(34%) 때문에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시적 욕구’는 우월의식에 바탕을 두기도 하지만 낮은 자존감(30%)과 현재 지위 상실에 대한 두려움
(21%)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한 반작용 때문입니다. 

[그림] 꼰대가 생기는 이유 

� 꼰대의 탄생 
과시적 지배 욕구의 결과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하게 보이려고

태생적으로 권위주의적 성격의 사람이 꼰대가 되는 것 같다

가부장적 가족 환경으로 인해

'꼰대'는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 그 조직 문화가 만들어낸 특성이다

낮은 자존감과 이로 이핸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

자신의 현재 지위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과거 자신이 경험한 가치관이 현재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과도한 경쟁이 만든 상대방에 대한 비하의식 20

20

21

30

31

34

43

45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꼰대 관련 인식조사’, 201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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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도 다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꼰대에는 ‘자칭 멘토형’ 꼰대가 53%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독
불장군형’도 47%로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의 꼰대는 ‘골목대장형’(17%)이고 다음으
로는 ‘자칭멘토형’(15%)과 ‘갑질오너형’(15%)입니다.  
최악 상위 3개 유형은 꼰대가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졷섾핂�펾묺콚�훊맒�읺 �����샎짊묻�엚슪

� 꼰대의 유형 중 
최악 유형, ‘골목대장형’

(%)[그림] 꼰대 유형

자칭 
멘토형

독불 
장군형

참전 
용사형

골목 
대장형

갑질 
오너형

나르시스형 동네 
반장형

사감 
선생형

독립 
투사형

7879
1517

91415
252830323337424753

주변 유형 최악 유형 

자칭 멘토형 자신의 견해와 사고 방식을 강조

독불장군형 사회 변화나 세대별 차이를 무시

참전용사형 우리 때에는’ 같은 말투로 과거를 미화함

골목대장형 ‘까라면 까’식의 상명 하복을 강요

갑질 오너형 공사 구분 없이 행동하는 스타일 

나르시스형 자신의 지위, 학벌등을 부각, 잘난 체함

동네 반장형 호구 조사하듯 사생활을 캐물음

사감선생형 옷차림, 화장 등 상대방의 외모에 시시콜콜 간섭

독립투사형 사생활을 희생해야 한다는 스타일 

*자료 출처 : 두잇서베이(https://doooit.tistory.com/629), ‘꼰대 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7 
**조사 개요 : 전국 14~99세 남녀 5,041명, 온라인 조사  

https://doooit.tistory.com/629
https://doooit.tistory.com/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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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  
주변 사람 중에 3명 중 2명은 있다고 인식

• 우리 주변에 꼰대는 흔합니다. 66%의 응답자가 주변에 꼰대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66% 정도로 비슷해서 성별로는 차이가 없고, 연령별로는 10대 74%, 20대 70%, 30대 68% 등 나이가 
어릴수록 주변에서 꼰대가 있다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들 주변에 실제 꼰대가 많을 수도 있고 꼰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 꼰대,  
주변에는 많지만 ‘나는 아니다’, 53%

• 주변에 흔한 것이 꼰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꼰대라고  
인정하는 비율은 10%인데 비해 자기는 꼰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비율은 53%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꼰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한다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0

10

3533

20

(%)[그림]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하는 비율

졷섾핂�펾묺콚�훊맒�읺 �����샎짊묻�엚슪

전체

66

남성 여성

6665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53
63687074

(%)[그림] 주변에 꼰대 존재 여부 

*자료 출처 : 두잇서베이(https://doooit.tistory.com/629), ‘꼰대 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7 

*자료 출처 : 두잇서베이(https://doooit.tistory.com/629), ‘꼰대 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7 

53%

10%

https://doooit.tistory.com/629
https://doooit.tistory.com/629
https://doooit.tistory.com/629
https://doooit.tistory.com/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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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 문화, 
‘심각하다’, 72%

• 그런데 이처럼 흔한 꼰대 문화에 대해서 ‘심각하다’ 72%, ‘심각하지 않다’ 7%로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꼰대 문화에 대해서는 ‘남자’(68%)보다 ‘여자’(78%)가, ’40-50’대보다는 ’20-30대’가 
심각성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10대 71%, 20대 79%, 30대 76%, 40대 68%, 50대 이상 60%).

� 꼰대 문화  
‘거부감 있다’, 74%

• 꼰대 문화는 심각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꼰대 문화에 대해 
‘거부감 있다’는 응답은 74%로서 4명 중 3명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69%)보다 
‘여자’(79%)가 더 거부감을 갖고 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매우 큰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10대 
78%, 20대 83%, 30대 77%, 40대 71%, 50대 이상 61%).

매우 없음 별로 없음 보통 약간 있음 매우 큼

28

46

18
50

(%)[그림] 꼰대 문화에 대한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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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꼰대 문화의 심각성

*자료 출처 : 두잇서베이(https://doooit.tistory.com/629), ‘꼰대 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7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24

48

20
61

*자료 출처 : 두잇서베이(https://doooit.tistory.com/629), ‘꼰대 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7 

7%

 72%

5%

74%

https://doooit.tistory.com/629
https://doooit.tistory.com/629
https://doooit.tistory.com/629
https://doooit.tistory.com/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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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57% 

• 그렇다면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나친 자기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즉 자기의 생각
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57%). 그리고 실력과 인품으로 대우를 받아야지 나이나 지위로 대
우 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51%)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거나(39%), 내 경험을 과신해서도 
안됩니다(29%).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꼰대일 수 있다는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35%) 

졷섾핂�펾묺콚�훊맒�읺 �����샎짊묻�엚슪

(%)[그림]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이나 지위로 대우받으려 하지 않는다

상대방 사생활에 참견하지 말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내가 꼰대일 수 있다는 의식을 먼저 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의 경험이 그대로 먹힐 것이라는 전제를 고친다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본다

반말을 하지 않는다

충고는 상대방이 원할 때만 한다 17
18

21
29

35
39

51
57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꼰대 관련 인식조사’,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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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꼰대라는 단어는 아버지나 학교 선생님을 부르는 은어였지만 지금은 ‘나이로 갑질하는 남자 어른’ 또
는 ‘타인을 무례하게 하대하는 중년 이후의 사람’을 지칭하는 더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렸다. ‘꼰대의 발견’
이란 책에서 꼰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함으로 꼰대질을 한다고 말한다. 즉 ‘내가 누군지 알아?’, ‘뭘 안다고’, ‘어
딜 감히’, ‘내가 왕년에는’, ‘어떻게 그걸 나한테’, ‘내가 그걸 왜’. 이런 꼰대의 특징은 ‘3척’이 있는데 ‘아는 척’, 
‘위해주는 척’, ‘있는 척’ 하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직장 상사, 교회 직
분자 중에 이런 꼰대가 많다(이효상, 교회건강연구원장). 

꼰대란 나를 중심에 두려는 ‘이기주의’와 나이·지위·경력에서 오는 ‘우월의식’이 결합된 사람을 가리킨다. 
아마도 그런 의식이 교회에서 중직자로 오래 있다 보면 갑질로 드러나게 되고, 갈등을 일으켜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표현이 ‘너 몇 살이야’, 요즘 젊은 것들‘, ’어른이 말씀하면 예 해야지‘, ’우리 교
회 청년들은 어른을 봐도 인사를 안 해‘ 등등이다. 

그런데 주변에는 꼰대가 많이 있지만(66%) 나는 꼰대가 아니라는 인식(53%)이 강하다(7쪽). 이는 명백한 
모순이다. 본인이 꼰대인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꽤 많다는 반증이다. 우리 국민은 한국 사회에 꼰대 문화가 ‘심
각하다’(72%)고 느끼고 있으며, 꼰대 문화에 대해서도 74%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쪽) 

일반 사회보다 한국 교회가 더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에서도 꼰대 문화를 피해갈 수는 없다. 교회
의 리더십인 목회자, 중직자들이 스스로 꼰대 문화에서 벗어나야 젊은세대를 함께 품고 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90년생’이 얼마나 교회에 남아주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그들과 소통하려면 꼰
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기성세대 특히 교회 중직자들이 꼰대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자. 

1. 인식의 전환이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나이나 지위로 대우받으려 하지 않는다 
3. 요청하지 않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의 과거를 현재의 상대방과 비교하지 않는다. (왕년에 나는...) 
5.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묻는다. 
6. 나이(서열)로 구분하지 말고 능력으로 구분한다 
7. 조언을 하고 그 뒤는 잊는다(왜 자기 말대로 하지 않았냐고 말하는 순간 꼰대가 된다) 

꼰대 문화는 세대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이벤트(예컨대 ‘꼰대 문화 추방 세미나’ 
등)를 열어 격의없는 소통을 하는 방법,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꼰대 자가 진단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어찌하
든지 세대 간 소통을 높이려는 시도가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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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 통계 �

�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 조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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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국정 평가 지지율 ‘잘했다’, 48.5%

• 대통령 국정 평가의 평균값은 ‘잘했다’ 48.5% ‘잘못했다’ 47.7%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맞아 주요 언론 매체(7개)에서 실시한 정치 현안 조사 결과 중 차기 대선주자 선호
도의 평균값을 집계한 결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두 배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
남. 이 두 후보 외 다른 후보는 5% 안팎의 낮은 선호도를 보임

[그림] 문재인 대통령 국정 평가 
          (7개 기관 평균) (%)

*자료 출처 : 7개 기관(한국갤럽,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KBS, MBC, SBS),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각 1,000명, 2019.11.1-8. 유무선 전화 면접, 표본 오차 ±3.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4개 기관만 집계한 것임 

무응답
3.8%

못했다
47.7%

잘했다
48.5%

[그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상위 8위) (%)

이낙연 황교안 이재명 유시민** 안철수 홍준표 조국 유승민 
박원순

3.64.24.44.45.25.8
12.2

24.1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 최우선 해결 과제, ‘경제 문제’가 가장 높음

경제 성장/ 
경제 활성화

검찰 등  
권력 기관 
개혁

일자리  
창출

국민 통합 공정사회 
기반 마련

남북 관계/ 
안보 개선

외교 강화

1617182426
34

45

*자료 출처 : 중앙일보, 2019.11.11.. “내일 총선이라면 민주당 38.4% 한국당 28.6% 정의당 9.0% ” 
                    https://news.joins.com/article/2362923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여, 1000명, 2019.11.6-8. 유무선 전화면접, 표본오차 ±3.1% 

[그림]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 최우선 해결 과제 (중복 응답, 상위 7위) (%)

    1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각 언론과 주요 조사 기관에서 현안 정치 의식 조사를 실시, 발
표했는데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는 대통령 지지도,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 대해 각 기관의 조사 결과 값을 모
두 합해 기관 수로 나누어 그 평균값을 구하여 편집하였다.  
또한 이번 정치 조사들에서 목회자들이 알면 좋을 데이터들을 정리해 보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29232
https://news.joins.com/article/236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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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현재 국회의원 수 평가 (%)

*자료 출처 : 중앙일보, ‘내일 총선이라면… 민주당 38.4%,  
                   자유한국당 28.6%, 정의당 9.0%’, 2019.11.1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9232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반대보다는 찬성이 더 많으며, 향후 대북 정책 방향
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 유지’와 ‘압박 강화 정책’ 의견이 팽팽하게 맞섬

[그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찬반 (%) [그림] 향후 대북 정책 기조 (%)

무응답
6%

반대
40%찬성

54%

*자료 출처 : 매일경제/MBN, ‘노믹스 궤도 수정 목소리 커져…경제부터  
                  살려라 압도적’, 2019.11.0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20469/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 시 현역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4%로 절반 가까이 됨

적당하다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

무응답

4

61

7

28

[그림]내년 총선 시 현역 국회의원 “투표하겠다”

무응답
14%

아니오
44%

예
42%

(%)

*자료 출처 : 매일경제, ‘민생 뒷전, 싸움판 국회에 10명 4명 현역 의원 ’,  
                    안 뽑겠다’, 2019.11.0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 
                   2019/11/920473/

무응답
4%

48%48%

중재자, 촉진자  
쳑할 등 기존 정책 
유지 

대북 제재, 인권 등 
압박 강화 방향으로 

수정

*자료 출처 : SBS 뉴스, ‘文 임기 반환점… 국정 운영 긍정 47.6%, 부정 49.6%,       
                   2019.11.0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             
                  news_id=N1005515753&plink=COPYPASTE&cooper= 
                  SBSNEWSEND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20473/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2047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575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575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575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575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575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575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20469/
https://news.joins.com/article/23629232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20473/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20473/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20469/
https://news.joins.com/article/236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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